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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시우(22)가 미국프로골프(PGA) 시

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오픈(총상금

1200만달러) 우승을사정권에뒀다

김시우는 18일 미국 위스콘신주에린

의 에린 힐스(파727411야드)에서 열린

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는 6개를

잡고 보기는 2개로막아 4언더파 68타를

쳤다

3라운드합계 9언더파 207타를기록한

김시우는선두에 3타뒤진단독 6위에올

라섰다 전날보다두계단오른순위다

지난달 제5의 메이저 대회 플레이어

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

김시우는마지막날결과에따라첫메이

저 대회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 김

시우가우승하면 2009년 PGA 챔피언십

양용은(45) 이후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

째로메이저왕좌에서게된다

김민휘(25)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1언

더파 215타로공동 35위에자리했다

세계랭킹 13위선수들이모두컷탈

락한 가운데 브라이언 하먼(미국)이 12

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

올랐다

저스틴 토머스(미국)가 이날 하루에만

9타를줄이는맹타를휘두르며 11언더파

205타로 플리트우드(잉글랜드)와 함께

공동 2위에자리했다

1라운드단독선두에올랐던파울러는

이날 4타를줄이며 10언더파 206타로공

동 4위를달리고있다

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

시아(스페인)는 4언더파 212타로 공동

17위에올랐다 연합뉴스

김시우가 18일미국위스콘신주에린의에린힐스에서열린미국프로골프(PGA) 시즌두번째메이저대회 US오픈 3라운드 16

번홀에서칩샷을하고있다 연합뉴스

김시우US오픈

역전우승할까

선두와 3타차단독 6위

6년 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

하는 박태환(28인천시청사진)이 올해

첫전지훈련을하고귀국한지사흘만에

다시떠났다

박태환은 18일 낮 인천국제공항에서

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

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두고 마지막

준비를하기위해서다

2년마다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

는 올해는 다음 달 14일부터 헝가리 부

다페스트에서 개최된다 박태환이 출전

하는 경영 종목 경기는 7월23일부터 치

른다

박태환이 50m 롱

코스에서 열리는 세

계선수권대회에 출

전하는 것은 남자 자

유형 400m에서금메

달을 딴 2011년 중국

상하이 대회 이후 6년 만이다 박태환은

부다페스트와 시차가 없는 로마에서 마

무리훈련을하다가다음달중순결전지

인부다페스트로이동할계획이다

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호주

시드니로건너간박태환은 4개월간강도

높은훈련을하고 15일귀국했다

박태환은 귀국 후 몸 상태가 굉장히

빨리올라왔다 부상없이훈련도잘하고

있다 물론 금메달을 생각 안 하는 것은

아니지만조심스럽다면서도 금메달을

따고오겠다고밝혔다

박태환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

남자자유형 100m200m400m1500m

등네종목출전자격을획득했다

다만 주 종목이 아닌 자유형 100m에

출전할지는아직고민중이다 주종목인

자유형 200m와 400m에서는 집중해서

준비한 만큼 이번에 자신의 최고기록을

깨뜨려보겠다는각오다 연합뉴스

박태환 다음달세계선수권앞두고로마로

김지현 한국여자골프 새 강자

김지현(26)이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

투어에새로운 대세로등장했다

김지현은 18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

골프장(파72)에서열린기아자동차제31회

한국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

를잡아내며 3언더파 69타를쳐최종 합계

5언더파283타로우승트로피를안았다

김지현은이번시즌에맨먼저 3승고지

를밟았고우승상금 2억5000만원을보태

상금랭킹 1위(5억8015만원)로올라섰다

지난 4월30일 KG이데일리 레이디스

오픈에서생애첫우승을따낸김지현은두

달이채안된기간에 8개 대회에서메이저

를포함해3승을쓸어담는괴력을뽐냈다

특히 지난 11일 SOIL 챔피언십에서

최종라운드역전우승을일궈낸김지현은

이날도최종라운드역전쇼를펼쳐작년까

지 따라다닌 새가슴의 오명을 완벽하게

벗어던졌다

2개 대회 연속 우승은 지난해 8월 박성

현(24)이삼다수마스터스와MBN보그너

여자오픈제패이후 1년여만이다

선두 이정은(21)에 3타 뒤진공동 3위로

최종라운드에나선김지현은 2번 홀(파5)

에서 3m 버디퍼트를넣어추격에시동을

걸었다

4번홀(파4) 12m 버디를 잡아낸 김지현

은 3번홀(파3)에서 1타를 잃은 이정은에

공동선두로따라잡았다

7번홀(파3)에서는 티샷이 짧아 그린 앞

에볼이떨어졌지만웨지로굴린볼은 거

짓말처럼컵속으로사라졌다

칩샷 버디 한방으로 1타차 단독 선두로

나선김지현은 13번홀(파4)에서위기를맞

았다

두번째샷을해저드에빠트린김지현은

그러나 벌타를 받고 친 네번째샷을 홀 한

뼘거리에떨궈보기로막아냈다

10번홀(파5)에서 버디를 뽑아내 1타차

로따라오던이정은은13번홀에서 김지현

처럼 두 번째 샷을 해저드에 집어넣고선

벌타를받고친네번째샷마저물에 빠트

려한꺼번에 4타를잃어우승경쟁에서탈

락했다

정연주(25)와 김민선(22)이 1타차로 따

라붙었지만 김지현은 14번홀(파5)과 15

번홀(파4)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3타

차로달아나사실상승부에쐐기를박았다

16번홀(파4)에서 1타를 잃었지만 김지

현은남은 2개홀을차분하게파로막았다

연합뉴스

KLPGA 투어한국여자오픈

3타앞선이정은꺾고대역전승

일주일만에 2연승시즌 3승

18일인천베어즈베스트청라CC에서열린 기아자동차제31회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에서우승한김지현이우승인터뷰를

하고있다 KLPGA 제공


